
미국의 R&B, Neo Soul 싱어송라이터 SZA는 국내에서 ‘스자’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발음 기호에 따라 

‘시저’라고 읽는게 맞다. SZA의 S는 Savior(구세주-Christ), Z는 Zig-zag, A는 Allah(이슬람교에서 

숭배하는 알라신)로, 크리스찬인 어머니와 무슬림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기 자신을 표현한 

예명이다.

어떠한 레이블도 속하지 않은 상태로 2012년 10월, 자체적으로 데뷔 EP 'See.SZA.Run'를 발매하고 

2013년 4월 두 번째 EP ‘S'까지 발매를 했으며, 그 이후 2013년 7월 TDE와 계약을 맺었다. (*TDE - 

Top Dawg Entertainment(탑독 엔터테인먼트). 미국 힙합 레이블로 Black Hippy 멤버들인 Kendrick 

Lamar, Jay Rock, ScHoolboy Q, Ab-Soul 등이 소속되어 있으며 SZA는 이 곳의 유일한 여성 

아티스트이다.)

그녀가 소속사인 TDE와 계약을 하게 된 첫 인연은 그녀의 남자친구를 통해서였다. 남자친구의 

의류회사가 TDE 소속 아티스트인 켄드릭 라마의 공연을 스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연히 TDE와 

그녀의 조우가 이루어진다. 이후, 그녀는 스스로 EP를 발매하며 TDE의 눈에 들게 됐고 정식계약까지 

이루어내게 된다. 정식계약 이후 회사의 안정적 지지속에 2014년 4월에 그녀의 메이저 데뷔 EP ‘Z'가 

발매된다. 데뷔앨범을 홍보하기 위해 그녀는 여러 공연에 서고 SXSW(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와 

같은 음악 페스티벌에도 출연하게 된다. 그녀는 이어서 지방 투어를 계획하는 한편, 세 번째 EP ’A‘를 

녹음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질 스캇과 같은 여러 다른 아티스트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같은 네오소울 

아티스트 Jhene Aiko(제네 아이코)와 The Internet과 같은 아티스트들과 투어를 같이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제네 아이코가 시저에게 먼저 트윗을 보내면서 이루어진 투어였다. 

2014년 9월 처음에 세 번째 EP로 계획되어있던 ‘A'를 첫 번째 정규앨범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의 첫 정규앨범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비욘세, 니키 미나즈, 리한나같은 스타들에게 곡을 주기도 

한다. 

2017년 6월 드디어 첫 번째 정규앨범 ‘Ctrl'(컨트롤)을 발매한다. 이 앨범은 그녀가 처음으로 메이저 

레이블과 계약한 첫 정규앨범이다. 빌보드 핫100 차트에 40위까지 오른 'Love Galore(러브 글로어)'를 

비롯해 여러 싱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둔다. 2017년 7월에 첫 정식 북미투어를 시작한다. 

그녀는 2017년 11월 그래미에 다섯 개 부문에 노미네이션되었고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노미네이트된 

아티스트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수상은 하지 못했다. 이에 격분한 그녀의 많은 팬들이 

#JusticeForSZA라는 해쉬태그를 달아 항의트윗을 올리는 캠페인을 하기도 했다. 비록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미 시상식에서 라이브로 공연을 하는 영예를 얻으며 대중과 평단에 확실히 눈도장을 

찍은 계기가 되었다.



FKJ는 French Kiwi Juice의 약자로, 프랑스인인 어머니와 뉴질랜드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임을 표현하고자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키위의 대표적 원산지 뉴질랜드^^;) 앞의 SZA와 네이밍 

이유가 비슷하다.

FKJ는 프랑스 뚜르 지방 출신의 멀티 연주가, 보컬, 뮤지션이다. 2017년 3월에 데뷔앨범 ‘French Kiwi 

Juice'를 발매했다. 이후 FKJ는 코아첼라와 같은 유수의 페스티벨에 참여하며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다.

그는 프랑스 하우스 장르에서 선구자로 여겨지며 많은 아티스트들이 협업하고 싶어하는 뮤지션이다. 

한국에도 몇 번 공연하러 왔던 뮤지션으로, 이태원 케익샵에서도 공연을 했었다.

2017년 활발한 활동과 연이은 히트곡 발매로 새로운 브리티쉬팝스타로 등극한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두아 리파. 2014년 당시 14세였던 두아 리파는 유튜브에서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커버하는 영상을 

올리며 가수를 꿈꾸다 2015년 워너뮤직그룹과 계약을 체결, 데뷔하게 된다. 

2015년 8월 첫 싱글인 ‘New Love’를 발표하고 10월에 두 번째 싱글 ‘Be the One'을 발매한다. Be the 

One이 유럽과 호주 등지에서 좋은 차트 성적을 거두게 된다. 이듬해 2월과 5월에 ’Last Dance'와 

‘Hotter than Hell’을 발매하고 Hotter than Hell이 영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히트싱글이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싱글인 'Blow Your Mind(Mwha)'로 첫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에 72위로 이름을 올린다. 

이후, 유명 아티스트의 곡에 피쳐링을 하고 그녀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등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된다.

2017년 6월에 그녀의 첫 정규앨범이 발매가 되고 그 다음달에 6번째 싱글 ‘New Rules'가 발매된다. 

New Rules로 두아는 첫 영국싱글차트 1위에 오르게 된다. 이는 2015년 아델의 헬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곡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들에서 10위권 이내의 좋은 차트성적을 거둔다. 

그리고 이 싱글 발매 이후 두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페스티벌인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 서게 된다. 

그녀는 영국 유명 쇼 ’Jools Holand' 쇼에 출연하며 그 해에 디지털 음원시장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여성아티스트가 된다. 

2018년 1월, 두아는 2018 브릿 어워즈에서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고 시상식 무대 공연자로 서는 

영예를 얻게 된다. 이 시상식에서 두아는 영국 여성 솔로 아티스트 부문과 영국 신인상 부문에서 

수상을 하게 된다. 

현재 그녀는 그녀의 두 번째 정규앨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녀는 음악활동 외에도 그녀의 부모님의 

고향인 코소보 시민들을 위한 기부재단을 설립하는 등 사회적인 분야에서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